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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regular exercise to body composition and nutrient intakes

of male college students by comparing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nd one-day dietary intakes by 24-hour recall of

physical education (PE) majors and non-major male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were 253 students residing in the

Gyeonggi area. Only 64.1% and 32.1% of PE majors and non-major students exercised over 4 times a week and PE

major students did stronger exercise than the non-major students did. Mean BMI and WHR (Waist Hip Ratio) of the

two groups were not different. But percentages of body fat and lean body mass in PE major students were lower and

higher, respectively, than those of non-major students. PE major students consumed significantly more energy and

other nutrients except iron, niacin, vitamin C, and vitamin E than non-major students. Nutrients consumed less than

KRDA was calcium in PE major students and energy, calcium, zinc, vitamin B
12

, folate, and vitamin C in non-major

students. Mean adequacy ratio (MAR) of PE major students (1.00)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on-major

students (0.94). 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Q) of all nutrients except vitamin A of PE major students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on-major students. Nutrients below 1.00 in INQ of both groups were calcium, zinc,

vitamin B2, and folate. Our data supports that regular exercise may positively influence on body composition and

increase diet quality in male college students. Therefore, an educational program focused on regular exercise along

with proper dietary behavior would be needed.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4(1) : 12~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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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최근 우리나라는 생활환경과 가족형태의 변화 등 사회적

인 요인의 변화와 더불어 식생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

다. 과거의 채식 위주 식생활로부터 동물성 식품의 소비가 증

가하는 것으로 식생활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만성퇴행성

질병의 이환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Choi & Kim

2003).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

도기로서 신체적·정신적 성장이 활발하고 정서적·지적으

로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일생 중 어느 시기보다 균형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기의 바람직하지 못한 식

습관과 제한된 활동량이 후에 직접적으로 골다공증, 비만, 고

지혈증, 당뇨병 등의 심각한 건강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Bazzano 2006). 그러나 대학생들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혼자서 식생활을 영위하는 비율이 높아 불

규칙한 식생활을 영위하며 영양에 대한 관심이 적어, 식습관

및 영양소 섭취 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Kim 2006; Lee & Kwak 2006). 또한 우리나라의 경

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대학생은 매우 적어, 남자 대학

생 중 28.7%~40.9%의 학생들만이 주 3~4회 이상 운동한

다고 보고되었다(Kim 등 2002; Kim 등 2005; Kim

2008). 미국에서도 50%의 대학생들이 권장 수준으로 운동

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Keating 등 2005). 

접수일: 2008년 12월 17일 접수

채택일: 2009년 02월 06일 채택
†Corresponding author: Kyung-Hee Song,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Natural Science, Myongji University, San

38-2, Nam-Dong, Yongin, Kyonggi-Do 449-728, Korea

Tel: (031) 330-6206, Fax: (031) 335-7248

E-mail: Khsong@mju.ac.kr



박현옥·현화진·송경희·13

적당한 양의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계질환 및 비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으

며( Evans & Cyr-Campbell 1997), 아울러 체지방의 감

소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바람직한 신체조성을 이루게 한다(Boileau 등 1984). 규칙

적인 운동이 신체활동량을 증진시켜 소비에너지 증진효과에

기여함으로써, 체중의 감소와 더불어 체지방의 분포에 변화

를 일으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Moon 등 1992; Choi & Kim

2003; Cho & Lee 2007; Kim 등 2007). 또한 정규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혈액 내 HDL-cholesterol을 증가시키

고, LDL-cholesterol과 중성지방을 낮춘다는 보고들도 있

다(Nam 2001; Choi & Kim 2003). 대학생은 이후의 생

애주기에 있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습관 및 건강습관

이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아 이의 수정 가능성이 크므로, 이

후의 바람직한 건강습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또

한 대학 시기의 운동 습관은 졸업 후의 운동습관을 예측하는

강한 예측인자 중 하나로 보고되어(Jackson & Howton

2008), 대학생의 운동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대학 생활에서

활동량과 운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졸업 후 성인기의 활

동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생의 바람직한 식

습관 확립과 활동량 증가를 위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며, 여러

연구(Lee & Kim 1997; Lee & Chang 2007)에서 영양

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긍정적인 변

화를 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운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체육 비전공 학생

과 규칙적으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있는 체육전공 학생들

을 비교하여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신체조성, 영양소 섭취와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식생활

과 운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 대상 및 기간

경기 일부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강한 체육전공 남

학생 117명, 체육 비전공 남학생 136명, 총 253명을 선정

하여 운동 상황을 조사하였고, 신체계측 및 식이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이었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운동 상황조사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 인지하는 현재의 건강상태와 운동

상황을 설문지를 배포하여 본인이 직접 기록하도록 한 후 면

접을 통하여 확인하여 조사하였다. 운동 상황은 운동 강도에

따라 가벼운 운동(산책, 조깅, 맨손 체조), 중간 운동(자전

거, 계단 오르내리기, 탁구), 심한 운동(수영, 볼링, 골프, 줄

넘기), 아주 심한 운동(유도, 권투, 축구, 농구)으로 구분하

여 각각의 운동 빈도를 1일 30분 이상 기준으로 매일, 주

4~6회, 주 1~3회, 월 1~3회의 4단계로 조사하였다. 

2) 신체 계측 및 체지방량 측정

조사 대상자의 신장,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및 혈압

을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측정하였다. 신장과 체중으로부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중(kg)/신장

(m2)}를 계산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비만학회와 대한비

만학회(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00)에서 아시아인 대상으로 규정한 비만의 진단기준에

따라 저체중군을 18.5kg/m2 미만, 정상군은 18.5~22.9

kg/m2, 과체중군을 23.0kg/m2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스틸줄자로 대상자들의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를 직접 측

정하였고, 측정된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 값을 이용하여 허

리둘레/엉덩이둘레비(Waist/Hip Ratio; WHR)를 구하였

다. 복부비만 정도는 WHO 서태평양지역 회의에서 아시아

인을 위한 기준치로 제시한 허리둘레(남: ≥ 90 cm, 여: ≥

80 cm)와, 허리/엉덩이 둘레비(남: ≥ 0.9, 여≥ 0.8)를 기

준으로 판정하였다.

혈압은 대상자가 5분 이상 안정된 상태에서 전자식 자동

혈압계(OMRON, Digital Blood Pressure Monitor :

HEM-705C)를 이용하여 앉은 상태에서 수축기혈압과 이

완기 혈압을 측정하였다.

체지방 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생체전기저항분석법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방법)을 이용한

TANITA(BC418; TANITA Company, JAPAN)를 이

용하였다. 조사 대상자가 측정하기 전 몸에 지니고 있는 금

속제품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맨발로 올라서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체중, 체질량지수, 제지방량, 체수분량, 체지방량, 체

지방율을 분석할 수 있었다.

3) 영양소 섭취량 조사 

24시간 회상법의 식사 기록지를 대상자에게 주어 1회의 평

상식에 대하여 직접 기록하도록 하고, 섭취량을 좀 더 정확히

측정하고자 식품 모델을 참고로 이용하여 훈련된 조사원이 조

사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음식 섭취량과 재료 분량 등은 연

구자가 환산하여 영양소 섭취량과 권장량에 대한 섭취비율을

산출하였는데, 본 연구 자료를 분석한 시기가 한국인 영양섭

취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06)이 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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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이었으므로 Can-pro 2.0 전문가용(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for Professionals; The

Korean Nutrition Socity 2002)을 이용하여 영양소 섭취

량과 권장량에 대한 섭취비율을 산출하였다. 

4) 식사의 질 평가

식이섭취조사에서 계산된 영양소 섭취량으로부터 7차 한

국인 영양권장량(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00)

을 이용하여 영양소적정비율(Nutrient Adequacy Ratio,

NAR)과 평균영양소적정비율(Mean Nutrient Adequacy

Ratio, MAR) 및 영양밀도(Nutrient Density, ND)를 계

산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식사의 질을 평가하였다. 

NAR은 각 영양소 섭취량의 권장량에 대한 비율(대상자

의 1일 영양소 섭취량/특정 영양소의 권장량)로 계산하였으

며, 특정 영양소를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하여 수치가 1 이상

이 되는 경우에도 1을 최고 상한치로 설정하여 1로 간주하

였다. 영양소 적정섭취비율을 계산한 영양소는 한국인의 영

양권장량이 설정되어 있는 영양소 14가지(에너지, 단백질,

인, 철분, 아연,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B
1
, 비타민 B

2
, 나이

아신, 비타민 B
6
, 엽산, 비타민 E, 비타민 C)였다. 조사대상

자들의 전체적인 식이섭취의 질(Overall Nutritional

Quality)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영양소의 NAR값을 평균하

여 MAR을 계산하였다. 

영양의 질적 지수(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Q)

는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각 영양소의 섭취량을 에너지 섭

취량과 비교한 척도로, 에너지 1000 kcal에 해당하는 식이

내 영양소 함량을 1000 kcal 당 그 영양소의 권장량으로 나

누어 계산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운동 정도, 신체계

측치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

고, 체육전공 남학생과 비전공 남학생의 신체 특성과 영양소

섭취 실태를 비교보기 위해 Student's t-test를 실시하였다. 

—————————————————————————

결 과
—————————————————————————

1. 운동상황

Table 1에 조사대상 학생들의 연령과 운동 상황을 나타내

었다. 연령은 체육전공 학생과 비전공 학생 모두 각각 44.4%,

33.8%로 큰 차이 없이 19~20세가 가장 많았으며, 18세가

체육전공 학생은 8.5%, 비전공 학생은 12.5%로 가장 적었다.

운동 빈도에 있어서는 체육전공과 비전공 학생의 96.6%

와 94.9%가 운동을 한다고 답하였는데, 두 군 모두 주 1~3

회가 체육전공 학생 32.5%, 비전공 학생 50.7%로 가장 많

았고, 주 4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는 체육과 학생 64.1%,

비전공 학생 32.1%로 나타나 두 군 간 유의한 차이(p <

0.001)를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주로 하는 운동 종류를 운동 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여 체육전공 학생과 비전공 학생의 운동 종류

별 빈도를 비교해 보았다. 산책, 조깅, 맨손 체조는 가벼운 운

동으로, 자전거, 계단 오르내리기, 탁구는 중간운동으로, 수

영, 볼링, 골프, 줄넘기는 심한 운동으로, 유도, 권투, 축구, 농

구는 아주 심한운동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가벼운 운동은 체

육전공 학생과 58.1%와 비전공 학생의 58.8%가 실행하고

있었고, 빈도에 있어서는 비전공 학생이 주 1~3회에 28.7%

로 가장 높았던 반면, 체육전공 학생은 매일하는 비율이 23.9%

로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중간운동은 체육전공 학생과

비전공 학생 모두 각각 47.91%, 46.3%가 실행하고 있었

고, 주 1~3회 시행하는 학생비율이 각각 17.9%, 19.1%로

가장 높았다. 심한 운동은 체육전공 학생의 57.3%와 비전공

학생의 32.4%가 실행하고 있었으며, 운동 빈도에 있어 비전

공 학생의 경우 월 1~3회가 17.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체

육전공 학생은 주 1~3회가 34.2%로 가장 높아 두 군 간 유

의한 차이(p < 0.001)를 보였다. 아주 심한 운동은 체육전공

학생의 85.5%와 비전공 학생은 56.6%가 시행하고 있었고,

비전공 학생이 월 1~3회와 주 1~3회(25.0%, 27.2%)에 비

슷한 비율로 운동하는 반면, 체육전공 학생은 주 1~3회가

40.2%로 가장 높았으며, 주 4회 이상 운동하는 경우도 32.4%

나 되어 두 군 간 유의한 차이(p < 0.001)를 나타내었다.

2. 건강상태 인지도

본인이 인지하는 현재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체육전공 학생과 비전공 학생 모두 질병 없이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체육전공 학생이

63.2%로 비전공 학생 47.8%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고, 특별

한 병은 없으나 늘 몹시 피곤하고 몸이 약한 편이라고 생각하

는 학생이 체육전공 학생이 15.4%, 비전공 학생 24.3%로

보다 많았으며, 구 군 간 유의한 차이(p < 0.05)를 보였다.

3. 신체계측 사항

1) 신체계측치, 체지방량 및 혈압

조사대상자들의 신체계측 및 체지방량 분석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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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신장은 체육전공 학생이 177.0 cm, 비전공 학생은

175.9 cm였고, 평균 체중은 체육전공 학생이 71.9 kg, 비

전공 학생은 70.7 kg이였으며, 신장과 체중으로 계산한 체

질량지수(BMI)의 평균값은 체육전공 학생이 23.0, 비전공

학생은 22.9로 정상체중과 과체중의 경계에 있었고, 두 군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허리둘레의 평균값은 체육전공

학생이 79.8 cm, 비전공 학생은 80.0 cm이었으며, 엉덩이

둘레는 체육전공 학생이 97.4 cm, 비전공 학생은 97.8 cm

이었다. 또한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로부터 계산된 허리-엉

덩이둘레비(WHR: Wait Hip Ratio)는 체육전공 학생과 비

전공 학생 모두 0.82로 나타났다.

평균 체지방 비율은(FAT %)은 체육전공 학생 16.7%,

Table 1. Age and frequency of exercise of subjects

Major Non-major Total χ2

Age (yr) 18 20 (98.5)1) 17 (12.5) 27 (10.7) 97.61

19 − 20 52 (44.4)1) 46 (33.8) 98 (38.7)

21 − 22 19 (16.2)1) 19 (14.0) 38 (15.0)

23 − 24 25 (21.4)1) 27 (19.9) 52 (20.6)

≥ 25 11 (99.4)1) 27 (19.9) 38 (15.0)

Frequency of exercise Not at all 4 (93.4)1) 7 (95.1) 11 (94.3) 34.34*** 2)

1 − 3 (time/month) 0 (90.0)1) 16 (11.8) 16 (96.3)

1 − 3 (time/week) 38 (32.5)1) 69 (50.7) 107 (42.3)

4 − 6 (time/week) 33 (28.2)1) 25 (18.4) 58 (22.9)

Daily 42 (35.9)1) 19 (14.0) 61 (24.1)

Frequency of light

 exercise

Not at all 49 (41.9)1) 56 (41.2) 105 (41.5) 98.58

1 − 3 (time/month) 6 (95.1)1) 9 (96.6) 15 (95.9)

1 − 3 (time/week) 19 (16.2)1) 39 (28.7) 58 (22.9)

4 − 6 (time/week) 15 (12.8)1) 9 (96.6) 24 (99.5)

Daily 28 (23.9)1) 23 (16.9) 51 (20.2)

Frequency of

 moderate exercise

Not at all 61 (52.1)1) 73 (53.7) 134 (53.0) 94.17

1 − 3 (time/month) 13 (11.1)1) 17 (12.5) 30 (11.9)

1 − 3 (time/week) 21 (17.9)1) 26 (19.1) 47 (18.6)

4 − 6 (time/week) 16 (13.7)1) 9 (96.6) 25 (99.9)

Daily 6 (95.1)1) 11 (98.1) 17 (96.7)

Frequency of severe

 exercise

Not at all 50 (42.7)1) 92 (67.6) 142 (56.1) 27.37***

1 − 3 (time/month) 18 (15.4)1) 24 (17.6) 42 (16.6)

1 − 3 (time/week) 40 (34.2)1) 15 (11.0) 55 (21.7)

4 − 6 (time/week) 5 (94.3)1) 5 (93.7) 10 (94.0)

Daily 4 (93.4)1) 0 (90.0) 4 (91.6)

Frequency of

 extremely severe

 exercise

Not at all 17 (14.5)1) 59 (43.4) 76 (30.0) 55.02

1 − 3 (time/month) 15 (12.8)1) 34 (25.0) 49 (19.4)

1 − 3 (time/week) 47 (40.2)1) 37 (27.2) 84 (33.2)

4 − 6 (time/week) 19 (16.2)1) 5 (93.7) 24 (99.5)

Daily 19 (16.2)1) 1 (90.7) 20 (97.9)

Total 117 136 253

1) N (%)
2) ***: p < 0.001

Table 2. Perceived current health status of subjects

Sick Not sick but tired Generally healthy Perfectly healthy Total χ2 

Major 3 ( 2.6)1) 18 (15.4) 22 (18.8) 974 (63.2) 117 (100.0) 8.43*2)

Non-major 1 ( 0.7)1) 33 (24.3) 37 (27.2) 965 (47.8) 136 (100.0)

Total 4 ( 1.6)1) 51 (20.2) 59 (23.3) 139 (54.9) 253 (100.0)

1) N (%)
2)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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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 학생 18.3%로 비전공 학생이 체육전공 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5). 평균 제지방량(FFM)은 체

육전공 학생 59.8 kg, 비전공 학생 57.4 kg으로, 체육전공

학생이 비전공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총수

분량(TBW)도 체육전공 학생 43.7 kg, 비전공 학생

42.0 kg으로 체육전공 학생이 비전공 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1).

수축기 혈압은 체육전공 학생이 123.4 mmHg, 비전공 학

생이 125.9 mmHg으로 두 군간 차이가 없었으나 이완기 혈

압은 체육전공 학생 74.5 mmHg, 비전공 학생 77.7 mmHg

로 비전공 학생이 체육전공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2) BMI 및 WHR의 분포

조사대상자들의 BMI와 WHR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한비만학회(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00)의 지침에 따라 BMI 18.5 미만을

저체중, 18.5~23 미만을 정상, 23 이상을 과체중으로 분류한

결과, 체육전공 학생과 비전공 학생 모두 정상체중인 학생이

52.1%와50.7%로 더 많았으나, 체육전공 학생의 47.9%와

비전공 학생의 44.9%가 BMI 23 이상의 과체중에 속하였다.

허리-엉덩이둘레비(WHR)에서는 WHO 서태평양지역

회의에서 아시아인을 위한 복부비만 기준치로 제시한 0.9 이

상인 비율은 체육전공 학생 1.7%, 비전공 학생이 4.4%로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허리둘레에서는 동 기준치에서

제시된 90 cm 이상인 비율이 비전공 학생이 13.2%로 체육

전공 학생 4.3%보다 유의적으로(p < 0.05) 높았다.

4. 영양소 섭취 실태

1) 1일 영양소 섭취량

조사대상자들의 하루 평균 영양소 섭취 실태는 Table 5

와 같다. 

Table 4. Distribution of BMI, WHR and blood pressure among subjects

Major Non-major Total χ2

BMI2) Under weight (≤ 18.5) 0 (990.0)1) 6 (994.4) 6 (992.4) 5.31

Normal weight (18.5 − 22.9) 61 (952.1)1) 69 (950.7) 130 (951.4)

Over weight (≥ 23) 56 (947.9)1) 61 (944.9) 117 (946.2)

WHR3) < 0.9 115 (998.3)1) 130 (995.6) 245 (996.8) 1.50

≥ 0.9 2 (991.7)1) 6 (994.4) 8 (993.2)

Waist < 90 cm 112 (995.7)1) 118 (986.8) 230 (990.9) 6.11*4)

≥ 90 cm 5 (994.3)1) 18 (913.2) 23 (999.1)

Total 117 (100.0)1) 136 (100.0) 253 (100.0)

1) N (%)
2) BMI: Body mass index (kg/m2)
3) WHR: Weight to hip ratio
4) *: p < 0.05

Table 3.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and blood pressure of subjects

Major (n = 117) Non-major (n = 136) Total (n = 253) t

Height (cm) 177.0 9± 96.61) 175.9 9± 94.8 176.4 9± 995.7 −1.48

Weight (kg) 971.9 9± 98.5 970.7 9± 11.1 971.3 9± 999.9 −0.99

BMI (kg/m2) 923.0 9± 92.4 922.9 9± 93.2 923.0 9± 992.9 −0.32

Waist (cm) 979.8 9± 96.0 980.0 9± 97.6 979.9 9± 996.9 −0.20

Hips (cm) 997.4 9± 94.8 997.8 9± 96.0 997.6 9±9 95.5 −0.53

WHR 990.82 ± 90.04 990.82 ± 90.05 990.82 ± 990.04 −0.50

Body Fat (%) 916.7 9± 94.5 918.3 9± 95.7 917.5 9± 995.3 −2.50* 2)

FFM (kg) 959.8 9± 95.7 957.4 9± 96.2 958.5 9± 617.0 −3.17**

TBW (kg) 943.7 9± 94.2 942.0 9± 94.3 942.8 9± 994.4 −3.22**

SBP (mmHg) 123.4 9± 10.9 125.9 9± 12.2 124.8 9± 911.7 −1.70

DBP (mmHg) 974.5 9± 10.3 977.7 9± 10.7 976.2 9± 910.6 −2.40*

1) Mean ± SD
2) *: p < 0.05, **: p < 0.01
BMI: Body mass index (kg/m2), WHR: Weight to hip ratio, FFM: Fat free mass, TBW: Total body water,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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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섭취량은 체육전공 학생이 2829.2 kcal로, 비전

공 학생 2382.6 kcal보다 유의적으로 높은(p < 0.01) 값을

나타내었다. 단백질 섭취량은 체육전공 학생 125.0 g, 비전

공 학생 102.0 g 으로 체육전공 학생의 섭취량이 유의적으

로(p < 0.01) 높았고, 칼슘, 인,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
1
,

비타민 B
2
, 비타민 B

6
 및 엽산섭취량도 체육전공 학생이 비

전공 학생보다 유의적으로(p < 0.05~p < 0.001) 높게 나

타났다. 철과 나이아신, 비타민 C, 비타민 E 에서는 체육전

공 학생이 비전공 학생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하루 영양소 섭취량을 한국인 영양섭취량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00)과 비교한 결과에

서는 체육전공 학생에서는 에너지 113.1%를 비롯하여 칼

슘(97.5%)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권장량을 초과하였

고, 특히 단백질을 비롯해 인, 철, 비타민 A, 비타민 B
1
, 나이

아신, 비타민 B
6
, 비타민 E에서는 권장량의 125%를 상회하

는 높은 양을 섭취하고 있었다. 비전공 학생에서는 에너지,

칼슘, 아연, 비타민 B
2
, 엽산, 비타민 C 섭취량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권장량에 가장 부족 되게 섭취한 영양소

들은 비타민 B
2
 78.9%, 칼슘 80.9%, 엽산 80.9%의 순이

었다. 반면, 단백질, 인, 철, 비타민 B
6
, 비타민 E 섭취량은 권

장량의 125%를 상회하였다. 

2) 식사의 질적 평가

조사대상자들의 전체적인 식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영

양소적정비율(NAR)과 평균영양소적정비율(MAR) 및 영

양의 질적 지수(INQ)를 계산한 결과는 Table 6, 7과 같다.

에너지의 NAR은 체육전공 학생이 1.00으로 비전공 학생

0.95보다 유의적으로(p < 0.01) 높았으며, 단백질과 칼슘,

인,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
1
, 비타민 B

2
. 비타민 B

6
, 엽산

의 NAR도 체육전공 남학생이 비전공 남학생에 비해 유의적

으로(p < 0.05~p < 0.001) 높게 나타났다. 철과 나이아신,

비타민 C, 비타민 E의 NAR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NAR이 1.00 미만을 나타낸 영양소는 체육전공 학생에서는

Table 5. Daily nutrient intakes of subjects

Nutrient Major (n = 117) Non-major (n = 136) Total (n = 253) t

Energy (kcal) 2829.2 9± 1280.21)

          (113.1)2)

2382.6 9± 884.6

          (995.3)

2589.1 9± 1106.1

          (103.5)

3.18** 3)

Protein (g) 9125.0 9± 9970.2

          (178.6)

9102.0 9± 947.9

          (145.8)

9112.7 9± 9960.3

          (161.0)

2.99**

Ca (mg) 9683.1 9± 9401.8

          (997.5)

9566.2 9± 297.9

          (980.9)

9620.3 9± 9353.9

          (988.6)

2.59*

P (mg) 1335.6 9± 9720.1

          (190.8)

1038.9 9± 513.9

          (148.4)

1176.1 9±9 634.1

          (168.0)

3.72***

Fe (mg) 9922.49 ± 9914.28

          (187.4)

9920.46 ± 913.48

          (170.5)

9921.40 ± 9913.86

          (178.3)

1.16

Zn (mg) 9912.67 ± 9997.38

          (105.6)

9910.28 ± 994.79

          (985.6)

9911.39 ± 9996.23

          (994.8)

3.00**

Vitamin A (µg RE) 9875.8 9± 9692.6

          (125.1)

9712.8 9± 510.3

          (101.8)

9788.2 9± 9605.8

          (112.6)

2.15*

Vitamin B1 (mg) 9991.98 ± 9991.24

          (152.3)

9991.53 ± 990.85

          (117.6)

9991.74 ± 9991.07

          (133.6)

3.31**

Vitamin B2 (mg) 9991.53 ± 9990.85

          (102.2)

9991.18 ± 990.69

          (978.9)

9991.35 ± 9990.79

          (989.7)

3.54***

Niacin (mg NE) 9923.0 9± 9920.0

          (135.5)

9919.0 9± 913.4

          (112.1)

9920.90 ± 9916.88

          (122.9)

1.88

Vitamin B6 (mg) 9992.75 ± 9991.59

          (196.3)

9992.07 ± 991.07

          (148.1)

9992.39 ± 9991.38

          (170.4)

3.89***

Folate (µg) 9264.0 9± 9147.9

          (105.64)

9202.2 9± 112.2

          (980.9)

9230.8 9± 9133.3

          (992.3)

3.77***

Vitamin C (mg) 9982.2 9± 9963.88

          (117.5)

9968.8 9± 954.86

          (998.3)

9975.0 9± 9959.46

          (107.1)

1.80

Vitamin E (mg α-TE) 9916.40 ± 9911.85

          (160.3)

9915.47 ± 912.44

          (154.6)

9915.90 ± 9912.16

          (159.0)

0.61

1) Mean ± SD
2) % RDA
3)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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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으로 0.98이었고, 비전공 학생에서는 에너지, 칼슘, 아

연, 비타민 B
2
, 엽산, 비타민 C이었는데, 이 중 값이 가장 낮

은 영양소는 비타민 B
2
로 0.79였다. 14가지 영양소들의 평

균 영양소 적정비율(MAR)은 체육전공 학생 1.00, 비전공

학생 0.94로 체육전공 학생이 유의적으로(p < 0.01) 높은

값을 보였다.

영양의 질적 지수(INQ)(Table 7)는 체육전공 학생이 비

타민 A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두

군간 INQ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양소는 비타민

B
6
(p < 0.001)이었으며, 인과 비타민 B

1
, 비타민 B

2
에서도

유의한 차이(p < 0.05~p < 0.01)를 보였다. 체육전공 학생

과 비전공 학생 모두에서 INQ가 1.00 이하인 영양소는 칼

슘, 아연, 비타민 B
2
, 엽산이었는데, 두 군 모두 비타민 B

2
가

각각 0.89, 0.81로 가장 낮았다. 

—————————————————————————

고 찰
—————————————————————————

본 연구에서는 체육전공 남학생들과 비전공 남학생들의 운

동상황, 신체계측치 및 식사의 질을 비교하였다. 운동상황에

서는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이 운동을 하고는 있었으나, 주 4

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은 체육과 학생 64.1%,

비전공 학생 32.1%로 체육과 학생의 비율이 크게 높았고,

일반 학생의 경우 대상자의 1/3만 주 4회 이상 운동을 하고

있었다. 운동 강도별로는 산책, 조깅, 맨손 체조 등의 가벼운

운동과 자전거, 계단 오르내리기, 탁구 등의 중간 강도 운동

빈도는 체육전공 학생이 다소 높은 경향이었지만 두 군간 차

이가 없었는데, 수영, 볼링, 골프, 줄넘기 등의 심한 운동과

유도, 권투, 축구, 농구 등의 아주 심한 운동 빈도는 체육전

공 학생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체육전공 학생들이 비전

공 학생들에 비해 운동 빈도 뿐 아니라 운동의 강도도 높았

다. 대학생의 운동상황을 조사한 연구로 Kim 등(2002)은

충남지역 남자대학생들의 40.9%가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운동은 조깅, 맨손

체조, 헬스, 농구, 테니스 순이었다. 또한 Kim 등(2005)은

또한 충남지역 조리학과 남자 대학생 중 37.3%만이 운동을

하였고, 1주에 평균 5.6회의 운동을 하며, 운동의 종류로는

75%가 강한 활동을 한다고 보고하였고, 춘천지역 남자 대학

생(Kim 2008)은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이 28.7%였

으며 즐겨하는 운동의 종류는 헬스가 가장 많았고 농구, 조

깅, 스트레칭의 순이었다. 보고된 연구마다 운동의 빈도와 종

류에 관한 조사방법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가 어렵기는 하나,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 30%~40% 정도의 학생들만 주 3~4

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을 추측 할 수 있다.

체육전공 학생은 비전공 학생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질병 없이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더 많아 자신의

건강에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체육전공 학생이

177.0 cm와 71.9 kg, 비전공 학생이 175.9 cm와 70.7

kg로 한국인 영양권장량(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00)이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05)의 20대 남자 성인의 체격 표준치인 174

Table 6. Nutrient adequacy ratio (NAR) and mean adequacy
ratio (MAR) of subjects

Major

(n = 117)

Non-major

(n = 136)

Total

(n = 253)

t

NAR

Energy 1.00 ± 0.511) 0.95 ± 0.35 1.00 ± 0.44 3.18** 2)

Protein 1.00 ± 1.00 1.00 ± 0.68 1.00 ± 0.86 2.99**

Ca 0.98 ± 0.57 0.81 ± 0.43 0.89 ± 0.51 2.59*

P 1.00 ± 1.02 1.00 ± 0.73 1.00 ± 0.91 3.72***

Fe 1.00 ± 1.19 1.00 ± 1.12 1.00 ± 1.16 1.16

Zn 1.00 ± 0.61 0.86 ± 0.40 0.95 ± 0.52 3.00**

Vitamin A 1.00 ± 0.99 1.00 ± 0.73 1.00 ± 0.87 2.15*

Vitamin B1 1.00 ± 0.96 1.00 ± 0.66 1.00 ± 0.83 3.31**

Vitamin B2 1.00 ± 0.57 0.79 ± 0.46 0.90 ± 0.52 3.54***

Niacin 1.00 ± 1.18 1.00 ± 0.79 1.00 ± 0.99 1.88

Vitamin B6 1.00 ± 1.14 1.00 ± 0.77 1.00 ± 0.98 3.89***

Folate 1.00 ± 0.59 0.81 ± 0.45 0.92 ± 0.53 3.77***

Vitamin C 1.00 ± 0.91 0.98 ± 0.78 1.00 ± 0.85 1.80

Vitamin E 1.00 ± 1.18 1.00 ± 1.24 1.00 ± 1.22 0.61

MAR 1.00 ± 0.73 0.94 ± 0.50 0.97 ± 0.63 3.24**

1) Mean ± SD 
2)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7. Index of nutritional quality(INQ) of subjects

Nutrient Major

(n = 117)

Non-major

(n = 136)

Total

(n = 253)

t

Protein 1.59 ± 0.351) 1.52 ± 0.30 1.55 ± 80.32 −1.49

Ca 0.91 ± 0.47 0.88 ± 0.44 0.90 ± 80.45 −0.54

P 1.69 ± 0.39 1.55 ± 0.39 1.61 ±8 0.39 −2.84** 2)

Fe 1.72 ± 0.98 1.89 ± 1.29 1.81 ± 11.15 −1.14

Zn 0.94 ± 0.24 0.90 ± 0.19 0.92 ± 80.22 −1.48

Vitamin A 1.14 ± 0.99 1.20 ± 0.44 1.12 ± 80.88 −0.27

Vitamin B1 1.32 ± 0.46 1.20 ± 0.44 1.26 ± 80.45 −2.04*

Vitamin B2 0.89 ± 0.31 0.81 ± 0.32 0.85 ± 80.32 −2.14*

Niacin 1.16 ± 0.46 1.14 ± 0.46 1.15 ± 80.46 −0.45

Vitamin B6 1.75 ± 0.58 1.56 ± 0.53 1.65 ±8 0.56 −2.72**

Folate 0.95 ± 0.39 0.87 ± 0.43 0.91 ± 80.41 −1.53

Vitamin C 1.08 ± 0.73 1.07 ± 0.86 1.07 ± 80.80 −0.06

Vitamin E 1.43 ± 0.79 1.60 ± 0.96 1.52 ± 80.89 −1.49

1) Mean ± SD 
2) *: p < 0.05, **: p < 0.01



박현옥·현화진·송경희·19

cm, 67 kg 및 173 cm, 68.5 kg과 비교하여 체육전공 학생

과 비전공 학생 모두 신장과 체중이 높게 나타났다. 

신장과 체중으로 계산한 체질량지수(BMI)의 평균값은 체

육전공 학생이 23.0, 비전공 학생은 22.9로 모두 정상 범위

에 속해 있었는데, 대전지역에서 조사된 남자대학생의 평균

BMI가 21.7(Lee & Kwak 2006)이었고, 충남지역 대학

생의 평균 BMI가 22.1(Park 등 2003)과 22.7(Kim 등

2007)인 것과 비교하면 본 조사대상자들의 BMI가 다소 높

은 편이었다. 또한 BMI에서 체육전공 학생과 비전공 학생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충남지역의 체육전공 학생과 체

육 비전공 학생의 BMI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Choi

& Kim 2003) 본 조사 결과와 같았다. 대한비만학회의 기

준(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00)

에 따라 대상자들의 BMI를 분류해본 결과, 체육전공 학생과

비전공 학생의 각각 47.9%와 44.9%가 BMI 23 이상의 과

체중에 속하였다. 이는 Lee & Kwak(2006)이 동일한 기

준으로 대전지역 남자 대학생에서 보고한 과체중 비율 25.2%

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본 조사대상자들의 체중관리가 필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허리-엉덩이둘레비는 비만을 판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

용되고 있는데, 두 군 간의 평균 WHR의 차이는 없었으며,

이들의 평균 WHR은 0.82로 WHO 서태평양지역 회의에서

아시아인을 위한 복부비만 기준치 0.9보다 낮아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또한 WHR이 복부비만 범위에 속한 학생의 비율

도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 두 군 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

은 충남지역의 체육전공 남학생과 체육 비전공 학생의 WHR

이 0.81과 0.79였으며 두 군 간 유의차는 없었다는 Choi &

Kim(2003)의 보고와 유사하나 본 대상자들의 WHR이 다

소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역시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995) 연구에서 0.86으로 보고된 것에 비하여는 낮

은 값이었다. 

신체 구성성분에서는 체육전공 학생과 비전공 학생 간 뚜

렷한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체육전공 학생이 평

균 제지방량과 총수분량은 많았고, 체지방 비율은 낮았다. 제

지방량이 증가하고 체지방 비율이 감소한 것은 근육량의 증

가를 뜻한다. 신체구성성분에 대한 규칙적인 운동의 영향을

비교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충남지역 체육전공 학생과 체육

비전공 학생 간에 체육전공 학생의 체지방 비율이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낮은 경향이었고(Choi & Kim 2003), 체

육고등학교 남학생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일반고등학

교 학생보다 피하지방두께가 유의적으로 낮았고, 제지방량

이 유의적으로 높아(Jang & Lee 2006), 보고된 결과가 모

두 운동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 조사대상자의 평

균 체지방 비율은(FAT %)은 체육전공 학생 16.7%, 비전

공 학생 18.3%로 비전공 학생의 경우 충남지역 남자 대학

생에서 조사된 18.3%(Choi 등 2007), 18.8%(Choi &

Kim 2003)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혈압은 체육전공 학생은 수축기

123.4 mmHg와 이완기 74.5 mmHg, 비전공 학생은 수축

기 125.9 mmHg와 이완기 77.7 mmHg으로 모두 정상범

위에 속해 있었으나, 수축기 혈압의 경우 최적 혈압(≤

120 mmHg)보다는 다소 높았다. 또한 두 군간 수축기 혈압

은 차이가 없었으나, 이완기 혈압은 체육전공 학생이 비전공

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Nam(2001)은 장기적으

로 꾸준히 운동하는 여대생에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모

두 낮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체육전

공 남학생과 체육 비전공 남학생을 비교한 Choi & Kim

(2003)은 체육전공 학생의 수축기 혈압이 체육 비전공 학

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이완기혈압에서는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고 하여, 정기적인 운동이 대학생의 혈압을 낮

출 수 있다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에너지 섭취량은 체육전공 학생이

2829.2 kcal로 권장량의 113.1%, 비전공 학생 2382.6

kcal로 권장량의 95.3%로 섭취하여 체육전공 학생들이 유

의적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었다. 이를 대전지역 대학생

의 연구(Lee & Kwak 2006)에서 보고된 권장량의

77.2%, 충남지역 대학생이 권장량의 68.6%를 섭취한 결과

(Park 등 2003)와 비교할 때, 본 대상자들의 우리나라 대

학생들에서 보고되는 에너지 섭취량에 비해 많은 양을 섭취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에서 조사된

20~29세 성인 남자의 에너지 섭취량이 권장량의 94.5%인

것과 비교해도 비전공 학생들의 에너지 섭취수준은 이와 유

사하나 체육전공 학생들의 섭취수준은 높았다. 

단백질 섭취량도 체육전공 학생이 비전공 학생에 비해 유

의적으로 많았는데, 대전지역 대학생에서 단백질 섭취수준

이 권장량의 94.5%로 보고(Lee & Kwak 2006)된 것과

달리, 각각 권장량의 178.6%와 145.8%를 나타내어 두 군

모두 권장량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섭취수준을 보였다. 

무기질과 비타민 섭취량에서는 체육전공 학생들의 철과 나

이아신, 비타민 C, 비타민 E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섭취량

이 비전공 학생들 보다 유의적으로 많았고, 체육전공 학생들

은 칼슘(97.5%)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권장량을 초과

하였는데 특히 인, 철, 비타민 B
6
 섭취량은 권장량의 200%

에 가까워 이들 영양소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된다. 체육전공 학생들의 영양소 섭취량이 일반학과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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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양소 섭

취량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많았다는 Jang &

Lee(2006)의 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비전공 학생들에서 권장량에 가장 부족 되게 섭취한 영양

소들은 비타민 B
2
 78.9%, 칼슘 80.9%, 엽산 80.9%의 순

이었다. 이들 영양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

(Choi & Jo 1999; Lee & Kwak 2006)에서도 부족하게

섭취되는 영양소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본 조사대상 비전

공 학생들의 이들 영양소 섭취량도 모두 장기간 부족하게 섭

취할 경우 영양소 결핍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권장량의

75% 미만을 나타낸 영양소는 없어서 본 대상자들의 영양소

섭취수준은 매우 양호하고, 오히려 체육전공 학생들의 경우

에는 영양소의 과잉 섭취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식사의 질 평가 결과에 의하면, 체육전

공 학생에서 계산된 NAR이 권장량에 대한 섭취비율 결과에

서와 같이 철과 나이아신, 비타민 C, 비타민 E를 제외한 모

든 영양소에서 비전공 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체육전공 학생에서는 칼슘만 NAR 1.00 미만을 나타냈으나

0.98로 거의 1.00에 가까웠고, 비전공 학생에서는 에너지,

칼슘, 아연, 비타민 B
2
, 엽산, 비타민 C가 NAR 1.00 미만이

었지만 모두 0.75 이상이었다.

MAR로는 영양소 섭취에 따른 전반적인 식사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는데, 본 조사대상자의 MAR은 체육전공 학생이

1.00, 비전공 학생이 0.94로 나타나 체육전공 학생이 비전

공 학생에 비해 식사의 질이 유의적으로 높았는데, 체육고등

학교 학생의 MAR이 일반고등학교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

던 결과(Jang & Lee 2006)와 같은 경향이었다. 비전공 학

생의 경우에도 대구지역(Choi & Jo 1999), 대전지역(Lee

& Kwak 2006) 및 서울과 경기지역(Kim 등 2006)의 남

자 대학생의 MAR이 각각 0.735, 0.75 및 0.78로 보고된

것과 미국의 국가식품소비조사 분석 자료에서 MAR이 성

별, 연령별 구간에 따라 0.73~0.87인 것(Murphy 등

1992)과 비교하면 본 조사대상 학생들의 식사의 질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체육전공 학생이 비전공 학생에 비해 전 영양소의 INQ가

높은 경향이었는데, 특히 인, 비타민 B
1
, 비타민 B

2
, 비타민

B
6
의 INQ는 유의적으로 높았다. 두 군 모두에서 INQ가 1.00

이하인 영양소는 칼슘, 아연, 비타민 B
2
, 엽산이었다. 대전지

역 남자 대학생 연구(Lee & Kwak 2006)에서도 칼슘과

비타민 B
2
의 INQ가 1 이하로 나타났고, 대구지역 남학생

(Choi & Jo 1999)과 서울과 경기도 지역 남자대학생(Kim

등 2006) 연구에서는 INQ가 1 이하인 영양소가 각각 칼슘,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B
2
와 칼슘, 엽산으로 나타나 연구 대

상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칼슘과 비타민 B
2
가 가장

INQ가 낮은 영양소로 보인다. 영양소 섭취량은 에너지 섭취

량과 강한 양의 상관을 보이므로(Jequier 1984), INQ는

에너지 1000 kcal에 해당하는 식이 내 영양소 함량을 나타

내어 에너지가 충족될 때 그 영양소의 섭취 가능 정도를 나

타낸다. 따라서 본 조사 대상 학생들에게 INQ가 낮게 조사

된 칼슘, 아연, 비타민 B
2
 및 엽산의 밀도가 높은 우수한 식

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의 운동상황이 신체조성 및 영양섭

취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운동시간이 다른

비전공 학생과 체육전공 학생들의 경기지역 일부 대학교의

남자대학생 253명(체육전공 학생 117명, 비전공 학생 136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신체계측, 체지방 분석, 혈압 측정

및 식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는 SPSS 11.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체육전공과 비전공 학생의 96.6%와 94.9%가 운동을

하였으나, 주 4회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은 64.1%와 32.1%

였다. 주로 하는 운동을 강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체육전공

학생들이 심한 운동과 아주심한 운동을 하는 빈도가 유의적

으로 더 높았다. 또한 체육전공 학생들이 비전공 학생에 비

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2) 체육전공 학생과 비전공 학생의 평균 BMI, WHR과 과

체중 학생 비율, 복부비만 학생비율은 차이가 없었으나, 비

전공 학생에 비해 체육전공 학생의 평균 체지방 비율은 유의

적으로 낮았고, 체지방량과 총수분량은 유의적으로 높았다.

두 군간 수축기 혈압은 차이가 없었지만, 이완기 혈압은 체

육전공 학생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3) 비전공 학생에 비해 체육전공 학생에서 에너지를 비롯

하여 철, 나이아신, 비타민 C, 비타민 E를 제외한 전 영양소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많았다.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는 영양

소는 체육전공 학생에서는 칼슘이었으며, 비전공 학생에서

는 에너지, 칼슘, 아연, 비타민 B
2
, 엽산, 비타민 C였다.

4) 식사의 질을 평가하는 평균 영양소 적정비율(MAR)은

체육전공 학생이 1.00, 비전공 학생이 0.94로 체육전공 학

생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영양의 질적 지수(INQ)는 체육전

공 학생이 비전공 학생에 비해 비타민 A를 제외한 모든 영양

소에서 유의적으로 높았고, 두 군 모두 INQ가 1.00 이하인

영양소는 칼슘, 아연, 비타민 B
2
 및 엽산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체육전공 남학생이 비전공 남학생에 비

해 운동의 빈도와 강도가 높았으며, 체지방율 및 이완기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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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을 뿐 아니라 또한 식사의 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조성과 식이요인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남자대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과

아울러 규칙적인 운동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

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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